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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까지 주보에서 변함없이 

계속 연재되고 있는 코너는? 

네~ ‘말씀’에 대한 해설이죠. 

매주 신부님들이 그 주일의 

복음 말씀의 해설을 싣고 있

습니다. 1979년 10월 7일의 

주보 1면에 깜짝 놀랄 제목

이 등장합니다. 

“이혼할 사람은 

      다 내게 오시오”

책이나 글은 제목이 중요하죠. 사람들이 책을 고를 때 

당연히 첫 장에 있는 제목을 봅니다. 제목은 그 책의 대문

과 같은 것이죠. 제목 짓기는 어쩌면 글쓰기의 가장 중요한 

동시에 어려운 부분입니다. 어떻게 하면 좋은 제목을 지을 

수 있을까요? 많은 주장들이 있지만, 공통적인 것은 ‘독자

에게 궁금증을 갖게 한다’라는 것입니다. 

당연히 책 제목이나 주제가 매력적 이어야 합니다. 지금

부터 40년 전에 쓰인 글, 특히 주보 말씀의 제목으로 ‘이혼

할 사람은 다 내게 오시오’는 사람들을 몹시 궁금하게 했을 

것입니다. 혹자는 주제가 강론과는 안 맞는다고 생각한 사

람도 있을 것입니다. 하지만 그런 사람조차도 “뭐라고 썼

길래?”하면서 글을 읽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

이 전대미문의 제목은 그야말로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

이라 생각합니다. 1970년대 후반의 우리 교회의 분위기를 

생각하면 더욱 놀랍습니다. 저자는 분명히 새로운 시각에

서 새로운 시도를 했습니다. 실제로 내용을 보면 재미있는 

예화와 속담과 유머를 적당히 섞어가면 독자의 눈을 사로

잡아 놓습니다. 그리고 서서

히 글에 빠져들게 해 독자들

은 어느새 성경 말씀으로 결

론에 닫게 합니다(실제로 신자들

도 한번 읽어보기를 권유합니다). 그

중 아주 재미있는 글귀가 있

습니다. ‘그래도 이혼하겠다

는 마음이 들면 그 본당 신

부에게 찾아가면 될 것’이

라며 전화번호까지 등장합

니다. ‘이 말씀의 저자는 누

구일까?’, ‘이 번호는 진짜일

까?’ 누구나 궁금했을 것입니다. 이 궁금증은 한 달 후, 11

월 18일 자 서울주보 ‘누룩’편에 ‘이혼할 사람은 다 내게 오

시오(속편)’에서 풀렸습니다. 

저자는 당시 사제서품 9년 차 김충수 신부님이었습니다. 

김 신부님은 항상 유머와 위트가 있는 강론으로 신자들을 

즐겁게 해주셨고 항상 촌철살인의 지혜로운 결론을 내려주

셨습니다. 속편에서 김 신부님은 2주 넘게 시도 때도 없이 

전화벨이 울려 상담을 하느라 녹초가 되었다고 했습니다. 

실제로 본당을 찾아 직접 면담을 한 신자들도 있었죠. 김 

신부님은 상상을 초월한 특이한(?) 상담 사례들을 열거하며 

이혼의 문제가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많은 지 처음 알았다고 

합니다. 결국 이혼문제는 인간적으로 보다 신앙의 문제로 

풀어야 한다는 신부님의 묵상을 전하고 있습니다. 전대미

문의 말씀의 주제로 신자들을 깜짝 놀라게 한 일과 실제로 

주보를 통해 신자들과 이렇게 직접 신앙적인 소통을 이룬 

사례가 또 어디 있을까요?  참 신선하고 놀라운 일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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